
■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심사(수필)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 

  수필 부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경험의 흐름 안에서 구체적인 장

면을 포착해 낸 작품들이 본심에 올랐다. 사랑의 감정, 가족 간의 갈등 등 관계에 대

한 고민을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나 이야기하는 반경이 상당히 좁은 것이 특징

이었다. 자신에게 몰입하는 힘은 글을 쓰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만 나 아닌 존재들의 

생활 세계로 관찰의 눈을 돌려보는 것도 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

말씀드리고 싶다. 

  「우물 속에서의 회고록」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

자아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. 매력적인 분위기가 엿보이나 아직은 

정돈되지 않은 채 궤변과 궤변 아닌 것의 테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. 정

진한다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글이다. 「첫사랑이니?」에

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쓴이의 애정이 느껴졌다. 첫사랑을 깨닫는 순간을 

둘러싼 감정의 변화가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. 「내 장례식에 당신이 오면 좋겠어」

는 어렵게 돌파해왔던 과거의 기억을 「초대」라는 다정한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지

점이 독창적이고 건강한 작품이었다. 다만 그동안 초대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

을 다소 서둘러 간추리고 있어서 아쉬웠다. 「초능력자의 메일링-메일링 서비스를 

하면서 느낀 것」은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만든 경험담이다. 이 

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드러낸다. 「슬픔을 시로 만드는 초능력」이

라는 발상이 인상적이었으며 실천적 글쓰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. 다

만 수많은 메일링 서비스가 오가는 시대에 자신의 경험만이 가지는 새로운 면을 조

명해서 살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.

  「사랑을 앓았다」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짝사랑의 빛

과 그늘을 두루 살펴보는 글이다.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내적 집중

력이 있는 글이다. ‘사랑’으로 회상되는 그 인물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

않으나 글을 읽어나가다보면 이 감정들의 근원에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통찰이 자리 

잡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. 그리하여 다섯 편의 본심작 가운데 이 작품을 수필 부문 

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. 


